
 

'두산아트랩'은 두산아트센터에서 2010 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만 40 세 이하의 젊은 예술가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쇼케이스, 독회, 워크샵 등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2013 년부터는 격년으로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로 잠재력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두산아트랩' 전시는 선정된 작가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고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시를 Part I, Part II 로 나누어 7 월 3 일부터 8 월 3 일까지는 《Doosan Art Lab 2019: Part I》을, 

8 월 21 일부터 9 월 28 일까지는 《Doosan Art Lab 2019: Part II》를 진행할 예정이다. Part I 에서는 회화와 

조형 작품을 매체로 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Part II 에서는 영상을 매체로 한 작가들을 선정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 《Doosan Art Lab 2019: Part I》에서는 권현빈, 림배지희, 배헤윰, 이가람의 

회화와 조형 작품을 선보인다. 

 

권현빈은 조각을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순간적으로 흩어지고 사라져 한 번에 인식되지 않는 

감각들을 인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낸다. 림배지희는 대화 중에 발설되지 못하고 삼켜진 말들, 꿈속의 

장면 등 현실로 표현되지 못하고 남겨진 내면의 정서와 경험들을 흑백의 회화작품들에 담아낸다. 

배헤윰은 회화를 실견하는 현장이 만드는 대치와 관조의 상황에서, 운동감의 생성과 추상으로의 진입 등 

사유를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의 국면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 이가람은 개인의 우울과 불안, 불행한 

상황 등을 한국의 부조리한 사건과 국가적 트라우마를 일으킨 재난들에 연결시키고 이를 조형물과 

설치를 통해 표현한다. 

 

권현빈(b.1991)은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소과를 석사 졸업했다. 에이라운지(2019, 

서울, 한국), 레인보우큐브 갤러리(2018,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브레가 아티스트 

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 우석갤러리(2017, 서울, 한국), 갤러리비원(2016,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림배지희(b.1983)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청주시립미술관 오창관(2018, 청주, 한국), 갤러리 밈(2018, 서울, 한국),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2016, 

청주, 한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우제길미술관(2018, 광주, 한국), 청주시립미술관(2018, 청주, 

한국), 쉐마미술관(2018, 청주, 한국), 서울미술관(2017,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배헤윰(b.1987)은 이화여자대학교 회화, 판화과를 졸업하고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디플롬을 

졸업하였으며, 독일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대학교 실습 기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OCI미술관(2018, 

서울, 한국), 사루비아다방(2017, 서울, 한국), Sophie’s Tree(2016, 뉴욕, 뉴욕주, 미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아트 스페이스 3(2019, 서울, 한국), 학고재 갤러리(2018, 서울, 한국), 하이트 컬렉션(2018, 

서울, 한국),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2016,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이가람(b.1987)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탈영역 우정국(2018, 서울, 한국), 갤러리 175(2017,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갤러리175 

(2019, 서울, 한국)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